
걷기 좋은 부산 함께걷는부산길12

부산공동어시장 새벽 경매 현장.야구의 포수와 투수처럼 다양한 수신호가 오간다.

팿

새벽 5시30분. 오늘의 첫 코스인 부산공동어

시장으로 향한다. 우리나라 수산물 유통량의

30%, 고등어 위판량의 80% 이상이 거래되는

곳이다. 느린 겨울 해가 떠오르려면 아직 한참

남았지만 부산공동어시장 앞은 오가는 사람들

로 가득하다. 나가는 이들은 어젯밤 들어온 배

에서 밤새 하역과 분류를 마친 사람들이고, 들

어오는 이들은 경매가 끝난 후 수산물을 손질

할 사람들이다.

뜨오늘 와서 다행이지. 다음번 배가 들어오려

면 일주일은 기다려야 해요.뜩

안내를 맡은 서구 문화관광해설사 이춘수 씨

가 말했다. 달이 밝아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

월명기(음력 14∼19일)라는 것이다. 월명기를

제치하더라도 최근에는 대형선망 업계의 부진

으로 경매가 없는 날이 많다고 한다. 하역부터

중간도매, 작업과 운반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

람이 허탕을 치게 된다는 뜻이다. 고등어똴대

구똴전갱이 등 다양한 어종이 경매에 나온 이날

은 특별히 운이 좋은 날인 셈이다.

경매 시작 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미리

물건을 둘러보거나 이름도 정다운 뜬구내 찻집뜯

에서 산 커피를 마시며 추위를 녹이고 있었다.

이곳의 구내식당도 유명한데 김영삼똴노무현똴

노태우 전 대통령이 들렀던 뜬맛집뜯이란다. 싱

싱한 고등어 정식을 먹으러 일반 시민들도 자

주 찾는다고 한다.

이윽고 뜬댕댕댕뜯 경매 시작을 알리는 종이

울리자 모자를 눌러 쓴 경매인들을 따라 인파

가 움직였다. 이미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소

개됐지만 경매 현장은 투수와 포수 간의 사인

만큼 현란하다. 넋을 잃고 보다 보면 순식간에


